[bookmark: _GoBack]명수정 작가가 들려주는 『세상 끝까지 펼쳐지는 치마』 에서 모티브로 삼았던 옛그림들 
안녕하세요, 명수정입니다. 많은 관심에 감사 드리며,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모티브로 삼았던 옛그림과 그에 대한 저의 감상 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상 끝까지 펼쳐지는 치마』에는 총 열여섯 장의 그림 중에서 아이가 세상 끝까지 펼쳐지는 치마를 찾기 위해 만나는 자연 속 친구들이 열두 장면에 걸쳐 등장합니다. 의미적인 해석의 과정이 있었기에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 일곱 장면은 우리 선조들이 그린 동양화를 모티브로 하여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어떤 장면들이 어떻게 참고되었는지 같이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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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아 꿀벌아, 네 치마 세상 끝까지 펼쳐져?
아니, 하지만 향기는 맑게 멀리 퍼질 거야. 

이 장면의 모티브로 삼았던 그림은 신사임당이 그린 <국화>입니다.

[image: ]
16세기, 지본수묵채색 (종이에 먹으로 형태를 그린 후 엷게 채색을 했다는 말), 일본 소재
신사임당(1504~1551)은 율곡 이이의 어머니로 잘 알려져 있지만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          더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사임당의 작품 중에서 더 널리 알려진 <초충도>가 아닌     이 그림을 굳이 택한 이유는 신사임당이 그 당시에 국화 꽃잎을 표현한 방식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봐도 디자인적으로 훌륭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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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야 개구리야, 네 치마 세상 끝까지 펼쳐져?
아니, 하지만 네가 비를 피하기엔 아주 좋아.

이 장면의 모티브로 삼았던 그림은 강세황의 <향원익청>입니다.

[image: ] 
종이에 채색, 115.5x52.5cm, 간송미술관 소장
강세황(1713-1791)은 시와 서예 그리고 그림에 뛰어나 삼절(三絶)로 일컬어졌습니다. 남달리 높은 식견과 안목을 갖춘 사대부 서화가이자 평론가로서 중국과 조선의 수많은 서화가들의 작품에 품평을 남겼으며, 화가로서는 진경산수의 발전, 풍속화와 인물화의 유행, 새로운 서양 화법의 수용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단원 김홍도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원익청, 즉 ‘향기는 멀수록 맑다’ 는 시구와 그림이 오랜 시간 마음에 깊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앞의 국화 그림에서도 이 시구를 오마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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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야 새야, 네 치마 세상 끝까지 펼쳐져?
아니, 하지만 바람이 불면 그런 기분이 들어

이 장면의 모티브로 삼았던 그림은 겸재 정선의 <인곡유거>입니다.
[image: D:\치마\치마 자료\겸재 정선 인곡 유거.jpg]
1740~41년, 종이에 옅은 채색, 27.3×27.5cm, 간송미술관 소장
겸재 정선(謙齋 鄭敾, 1676~1759)이 살던 시대는 문화사적으로 진경시대(眞景時代)로 일컬어집니다. 진경시대란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 사회가 양란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문화 또한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조선만의 고유한 성격을 드러내며 발전했던 시기를 일컫는 문화사적인 시대 구분인 거지요. 시간적으로는 대체로 숙종의 재위 (1675-1720)를 기점으로 정조의 통치기간(1777-1880)에 이르는 약 125년이 해당됩니다. 겸재의 활동기인 영조 재위 기간은 진경시대 중에서도 전성기였습니다. 이 시대에 등장한 시와 그림은 진경시(眞鏡詩),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로 칭해졌습니다. ‘진짜’로 있는 ‘경치’를 사생한 시와 그림이라는 의미는 진경, 즉 ‘내 나라’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이 내재되어 있기 마련이겠지요. 문화적 자존감의 상징이기도 한 이러한 진경시대를 작품으로 실증해 준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겸재 정선입니다. 겸재 정선이 화성(畵聖)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간송미술관의 많은 소장품을 매우 좋아하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바라보며 버드나무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었습니다. 버드나무의 축 늘어진 듯하지만 어딘지 나른한 자유로움, 한가로움, 유유자적함을 제 그림에도 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림 속 저 집은 정선이 노년에 머물렀던 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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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아 부엉아, 네 치마 세상 끝까지 펼쳐져?
아니, 하지만 노을 속의 종소리는 그런 것 같아.


이 장면의 모티브로 삼았던 그림은 김홍도의 <산사귀승도>입니다.

[image: D:\치마\치마 자료\산사귀승도 - 김홍도.png] 
수묵채색화, 종이에 담채, 32.7×28cm, 개인 소장
단원 김홍도(1745~1806?)는 영조 21년에 태어나 순조 초기까지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7, 8세 때부터 강세황에게 그림을 배웠으며, 강세황의 추천으로 이른 나이에 도화서 화원이 되어 20대 초반에 궁중화원으로 명성을 날렸으며, 정조의 신임 속에 당대 최고의 화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수, 인물, 도석, 불화, 화조, 풍속 등 모든 장르에 능하였지만, 특히 산수화와 풍속화에서 뛰어난 작품을 남겼는데, 이들은 ‘단원화풍’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제 책에서는 자연이 아닌 치마의 소재로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인 집의 지붕을 넣고 싶었습니다. 옛그림에서 보여지는 인간과 집의 지붕은 아주 조그마한데, 지금의 우리가 그런 점을 닮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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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아 호랑아, 네 치마 세상 끝까지 펼쳐져?
아니, 하지만 여기서 부르는 노래는 그럴지도 몰라

이 장면의 모티브로 삼았던 첫 번째 그림은 겸재 정선의 <금강내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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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담채, 32×49.6cm, 간송미술관 소장
정선은 “발로 밟아서 두루두루 다녀 본다 하더라도 어찌 베갯머리에서 이 그림을 마음껏 보는 것과 같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해악전신첩》 안에 합장된 21면 중 한 폭인 이 그림을 통해 겸재 정선은 36세부터 그려온 내금강 총도를 완성했습니다. 금화에서 금성을 거쳐 내금강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는 단발령에 올라 비로봉을 주봉으로 하는 금강산 일만이천봉의 백색화강암 암봉들을 한 떨기 하얀 연꽃송이처럼 떠올렸던 감흥과 내금강 전경을 화폭에 담았다고 합니다.
정선의 글귀에 깊이 공감하며, <금강내산>에서 뿜어 나오는 기개를 되도록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이 장면의 모티브로 삼았던 두 번째 그림은 김홍도의 ‘구룡연’입니다.
[image: ]
1788년, 비단에 수묵담채, 30.4×43.7㎝, 개인 소장
김홍도가 44세 때(1788년) 정조의 어명에 따라 금강산을 그린 《금강사군첩(金剛四郡帖)》은 5책 60점으로 구성된 것으로, 김홍도의 대표작 중 하나로 자주 회자되는 화첩입니다. 〈구룡연(九龍淵)〉은 바로 이 화첩에 속한 한 점입니다.
구룡연은 많은 화가들이 즐겨 그린 소재였는데, 김홍도의 구룡연에서 보여지는 선이 화가의 심성을 보여주는 듯하여 참고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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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야 오리야, 네 치마 세상 끝까지 펼쳐져?
아니, 하지만 내가 가는 곳까지 펼쳐질 거야.

이 장면의 모티브로 삼았던 그림은 정선의 《관동명승첩》 중 <망양정>입니다.
[image: ]
                       18세기경, 지본담채 32.3×57.8cm, 간송미술관 소장

겸재 정선(1676~1759)은 청하현감으로 재임하던 때(1721-1726)에 관동지방 (지금의 강원도와 경상북도 북부, 태백산맥의 동쪽 지방)을 여행하고, 10여 년이 지난 63세에 이르러 그때의 여행지를 11점의 그림으로 그려, 화첩 《관동명승첩》으로 엮어냈습니다.   
<망양정>을 보면 바다와 파도를 묘사하는 방식이 서양의 표현법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며, 제게는 중국, 일본의 표현법과도 그 느낌이 많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옛그림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느낌을 독자들께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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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 달아, 네 치마 세상 끝까지 펼쳐져?
아니, 하지만 꽤 기분 좋은 날이야.

이 장면의 모티브로 삼았던 그림은 김홍도의 <김홍도 필 추성부도>입니다.

[image: D:\치마\치마 자료\추성부도 - 김홍도.png]1805년, 지본담채, 56×214cm,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중국 송대(宋代) 구양수(1007∼1072)가 지은 ‘추성부(秋聲賦)’를 단원 김홍도(1745∼1806?)가 쓰고 그림으로 그린 시의도(詩意圖)입니다. 구양수가 책을 읽다 소리가 나자 동자에게 무슨 소리인지 나가서 살피라 했고, 이에 밖으로 나간 동자는 ‘별과 달이 환히 빛날 뿐 사방에 인적은 없고 소리는 나무 사이에서 납니다 (성월교결(星月皎潔) 명하재천(明下在天) 사무인성(四無人聲) 성재수간(聲在樹間))’라고 답했다는 바로 그 장면을 그려낸 것입니다.
단원은 나이 61세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해는 단원이 세상을 떠난 바로 전 해로 추정되므로 그의 마지막 기년작(記年作)이자, 죽음을 앞두고 그린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구양수가 전하고자 했고 김홍도가 표현하고자 했던 노년의 비애와 죽음을 앞둔 마음을 이 그림에서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았던 것은 가을밤 교교히 빛나는 아름다운 달빛 아래 호리호리하고 신비로운 나무들의 형태와 움직임이었습니다. 

『세상 끝까지 펼쳐지는 치마』를 완성하며,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저에게 적지 않은 동기와 도움을 주었던 그림들을 짧게나마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문화적 유산인 옛그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세상 끝까지 펼쳐지는 치마』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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